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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의 경쟁력 : 도전정신과 역동성

흔히벤처기업의본질은‘누가소유하는것인가가아니라끊임없는혁신과변화를수행

하는 도전정신’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매우 시의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인터뷰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적은 경쟁업체

가 아니라 대기업 병에 걸린 것이라고 했다. 즉, ‘성공한 MS’가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것이다. 

1990년대쓰러져가는IBM과같은거대공룡기업을일으켜세운것도과감한도전정신

이었다. 해결사로 나선 루 거스너 신임 회장은 수익성이 악화일로를 걷던 컴퓨터 하드

웨어 제조사업에서 과감하게 서비스 중심회사로 업종 전환을 하여 당시‘코끼리’기업

이라고 조롱 받던 IBM을 춤추게 만들어 부활시켰다.

� 국내벤처기업의 M&A 장애요인

우리나라에서 일반기업들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M&A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짧은 M&A역사에서 부작용으로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였다.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기업인수를 위한 M&A보다

살아남기 위하여 기업 혹은 사업부를 처분하는, 기업매각을 위한 M&A가 매우 활발히

전개되면서 기업구조조정이일반적으로넓게 전파되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 국내 기업들간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업인수와 합병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삼보컴퓨터는 왜 부실화되기 이전에 기업매각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휴대폰 제조회사인 팬택과 브이케이는 왜 살기 위한 합병을 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지금도 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휴대폰 제조사업부는 세계시장 1위

인 노키아에 대항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합병하지 않을까?

국내에서 M&A가 활발하게 일지 않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국내 벤처기업의 M&A 유형은 전통적인 방식의

M&A와는 다른 형태로 M&A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식맞교환, A&D, 백도어리스팅(back door

listing), 벤처지주회사 등의 유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신종 M&A 유형은 벤처기업이 처한

특수성을고려한적합한형태의M&A 방식으로현금

동원의최소화, 지속적인벤처기업의기술개발, 기존

의 상장 기업과 M&A를 통한 자동 상장, 신기술의

도입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벤처기업의 M&A는 각 회사의 특성과 여건

에 맞도록 발전, 적용되어 해당 분야에 새로운 영역

을 만들기도 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국내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서는앞에언급한바M&A에대한인식개선과기업

문화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며 M&A전문가를 통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 제 해 진

- 블루아이콘(유) 대표이사(mnahit@hanmail.net)

- M&A스쿨(www.mnaschool.co.kr) 교수

엮여있기 때문이다.

1. M&A에 대한 잘못된 인식

2. M&A에 대한 부정적인 기업문화

3. 재테크 혹은 머니게임 성격의 M&A 문화

4. M&A 전문가의 부족

5. 경영전략으로서의 Win-Win Game에 대한

이해 부족

6. 기업가치평가에대한 이해 부족

� M&A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유연한 사고와 개방적 경영

M&A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표

가 회사를 자신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이다. 그

러나 회사는 하나의 유기체이며 주주, 구성원의 것

이다. M&A가 곧 회사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사고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M&A 활성화를 위해서

는유연한사고와회사를먼저생각하는개방적경영

자세가 필수적이다.

미국의 재미사업가 김종훈 사장의 유리시스템즈사

의 매각과 고범규 사장의 인티그런트테크놀로지사

의M&A사례에서아주좋은예를볼수있다. 김종훈

사장은 자신이 창업한 유리시스템즈사를 1998년

과감하게루쓴트테크놀로지사에약10억달러에매각하고계열사사장으로취임하였다.

그리고 국내 DMB 칩셋 전문기업인 인티그런트테크놀로지사의 고범규 사장이 2006

년 미국 Analog Devices Inc.에 매각하고 디지털TV사업부의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2.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서의 M&A에 대한 사고의 전환

김종훈사장과고범규사장은자신이직접창업하여성장시킨회사를매각하고벤처정신

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더 큰 경쟁자와의 경쟁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위하여 큰 조직

으로들어간것이라보는것이올바른평가일것이다. 물론개인적인유동성을확보하고

리스크를 낮출 수 있었다는 것도 일종의 보너스로 볼 수 있다.

그러나국내수많은벤처기업가들은오로지기술적인측면만을보고경영적인마인드를

잃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왜냐하면 기술을 개발하고 나더라도 정작 대량

생산시설의확보혹은마케팅을위한자금이필요할때가되면자금조달에애를태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때문이다. 

3. 조기에 수시로 M&A 전문가와 상담

M&A라는 것은 최고경영진이 내려야 하는 의사결정 가운데‘가장 복잡하고 어려우며

가장 위험한’비지니스로 꼽힌다. 따라서 M&A를 직접 실행하는 것보다 수시로 주위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때 전문가는 회계 혹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경영전략과 재무적인 이론과 경험으로 무장된 전문가이어야한다. 

그리고 많은 벤처기업들이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자금에 쪼들리게 되면 그때서야 M&A

를시도하는경우가많다. 이때는이미M&A를하기에는너무늦거나시간이촉박하여

M&A전략 수립이나 협상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성공적인 M&A를 위해서는

상시 관심을 갖고 전문가와 상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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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과 재무적인 이론과 경험으로 무장된 전문가이어야한다. 

그리고 많은 벤처기업들이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자금에 쪼들리게 되면 그때서야 M&A

를시도하는경우가많다. 이때는이미M&A를하기에는너무늦거나시간이촉박하여

M&A전략 수립이나 협상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성공적인 M&A를 위해서는

상시 관심을 갖고 전문가와 상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